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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청소년들의 특성과 석방 후 6개월간의 재범 여부와 연

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찰청에 구속된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과 범죄

기록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인자와 범죄관련특성을 알아보았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구속 후 석방된 청소년 65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행한 군과 행하지 

않은 군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1)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77%)의 결손가정(48.9%)에서 성장하였고, 학

교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았다(66%). 많은 경우 공범을 동반(77%)하고 있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범법행

위는 절도(49%)였다. 75%의 구속 청소년이 전과가 있었고 첫 범법행위가 보고된 평균연령은 15.6세였다. 

현 범죄내용과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었던 경우는 78%로 관찰되었다. 

2)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속하였으며 결손가정에서 자란 경우

가 많았다. MMPI상 나타난 심리적 특성으로 Pa척도가 비재범군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범죄관련 특성으

로는 재범을 행한 청소년중에서 비재범군에 비해 절도 행위로 인해 구속된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

으며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발생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유지가 청소년 개인 및 가족의 특성, 학교와 사회의 요인들이 상호 작

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범군과 비재범군의 비교를 통해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

에서 자란 청소년과 첫 범죄 발생 연령이 낮고 전과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의 고 

위험군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학

교/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청소년·비행·특성·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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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행(delinquent behavior)이란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하는 행위 내지는 인격적 태도를 지칭하는 사회적 용

어이다. 청소년 비행의 개념에 관한 규정은 각 시대 또

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행문제를 보는 시각

도 학자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청

소년 비행이란, 14세와 19세 사이의 형벌법령에 저촉되

는 행위를 하여 형사책임이 있는 범죄소년과 12∼19세 

사이의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

는 우범소년, 12∼13세의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 소년의 비행을 지칭한다1). 하지만 청소년 비행에

는 이러한 법적인 개념이외에도 청소년의 성격붕괴양상, 

사회적 부적응현상을 나타내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게 되

므로 다양한 사회적, 심리학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2). 

청소년기의 비행은 국내에서도 이미 ′80년대부터 양

적 팽창과 더불어 특히 질적으로 조직화, 흉포화, 폭력

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3).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문제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규명하려는 논의가 꾸준

히 진행되어 왔다4)5). 비행의 원인과 발생기전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비행을 체질-유전적 이론, 모방이론, 

정신박약 및 학습이론 등으로써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비행을 명확

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고 결국 비행이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다는 다중요인접근방식

(multifactor approach)이 등장하였다6). 청소년의 비행 

및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발달 심리적 요인, 정신병리 및 성격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은 한 개인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비행을 발생, 유지시키게 된다. 

비행과 관련된 요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과 같은 맥

락으로 비행을 보인 청소년의 예후를 결정하게 되는 요

인 역시 단일요인이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

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청소년의 경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

고하고 있다. 미국의 선도기관에 있었던 품행장애 청소

년들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94%가 성인기에 범죄기록

을 가졌으며, 73%는 폭력범죄를 일으켰고, 단지 10%

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보고되었다7). 이와 같

이 비행은 대개의 경우 만성적이고 재발률이 높은 경향

을 보이므로8-10) 예후와 연관된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및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중요한 과제로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행의 지속성을 예

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로 비행의 조기발생여

부11), 비행의 종류 및 심한 정도12), 주의력결핍/과잉운

동장애의 동반여부11)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

요한 예후인자로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15세 이전의 약

물복용력,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편모/편부의 양육, 가

정외의 장소에서의 양육13), 청소년 자신의 성격적 특성

(낮은 수준의 인내력, 충동성, 흥분성 등)14), 낮은 지적 

기능 및 교육수준 등7)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

후변인들 중 첫 비행이 발생한 연령과 예후와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진단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DSM-

Ⅳ15)에서는 품행장애의 아형을 아동기 발병군(child-

hood-onset)과 청소년기 발병군(adolescent-onset)

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기 발병군은 남아에서 많고, 

미취학 연령에서부터 다루기 어려운 기질과 상당한 정

도의 물리적 공격성을 보이며, 장기 예후가 좋지 않은 

반면, 청소년기 발병군의 경우, 공격성이 상대적으로 적

고, 집단 사회화된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16). 

국내연구 중 비행청소년의 경과를 보고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의 경우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임상적 경

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최충

식 등17)은 청소년 품행장애의 6개월 단기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 사회경제적 수준

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가보고 척도(CBCL)에서 문제행

동전체점수, 외면화 증후군, 비행척도의 점수가 높을수

록 6개월 후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방양원 등18)은 

우울한 성향이 높은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6개월 후 불

량한 예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비행이 일반적으로 품행장애와 연관되어 일어나지만, 엄

밀한 의미에서 모든 비행청소년들이 품행장애의 진단에 

합당한 것은 아니므로 품행장애의 예후에 대한 논의는 

비행청소년의 재범과 관련된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

겠다. 국내에서 정신과 관련연구자에 의해 시행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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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1962년부터 1990년도까지 약 

60편 가량이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보호소와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과 가족관계, 

사회환경, 성격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들

이었다19). 최근 들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는 실정에서 범법행위로 구속된 청소년들의 재

범률 및 사회적응도 등의 예후와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1월 현재까지 가천의과

대학부속 중앙 길병원 정신과와 인천지방검찰청은“자

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전문의사

의 범법청소년 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법행위로 검찰에 의해 구속된 청소년 범법자들 중 담

당 검사에 의해 의뢰된 비행청소년에 대해 면담을 통해 

선도 가능성을 평가하여 사법적 처리에 반영하도록 하

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과

정에서 이들 비행청소년들의 선도 가능성을 보다 정확

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들이 재범 및 예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객관적이며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범법

행위로 인해 검찰에 의해 구속된 청소년들의 사회인구

학적, 범죄관련 특성 및 이들의 재범과 연관된 인자들

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

대로 보다 적절한 선도 감정평가의 지침을 마련하고 향

후 선도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재활 프로

그램을 수립하고자 시행되었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구속된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1998 

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 범법

행위로 인해 구속된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비행청

소년들 중 선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중인‘전문

의사의 범법청소년 면담제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진 

73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재범여부 및 

재범군과 비재범군간의 특성비교를 위한 연구대상으로

는 73명의 청소년 중 선도유예 처리되거나, 소년부 송

치 후 보호관찰대상이 되어 석방된 경우, 구속기소 후 

집행유예 처리되어 석방된 65명의 청소년들이 포함되

었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범죄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담제도 시행 중 사용한 반구조화된 

평가양식 및 범죄기록을 검토하였다. 한편, 구속된 청소

년들의 심리상태와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면적 인

성검사를 실시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과 함께 청소년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경제

적 상태를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청소년이 정규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 여부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가족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부모의 존재유무 및 부모결

손사유(이혼, 사망)를 알아보았다. 
 

2) 범죄관련 변인 

구속의 원인이 된 현 범죄에 관해서는 범죄의 형태 

및 공범자의 존재유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연구대

상 73명중 전과가 있는 55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전과

의 횟수, 동일전과의 유무, 전과로 인해 받은 법적 제재

의 종류, 최초 전과당시의 연령, 최초 전과일 및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알아보았

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후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받았

거나 소년원에 수감된 경우를 제외한 6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 후 6개월 경과 시까지의 기간동안 재범

여부를 조사하였다. 석방된 65명의 청소년 중 총 19명

의 청소년이 재범을 하였고 이들의 재범유형 및 현 범

죄일에서 재범일까지의 기간을 알아보았다. 
 

3) 다면적 인성검사 

구속된 청소년의 심리상태와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면담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김영환 등20)이 

1989년에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566문항 다면적 인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채점 및 해석의 오류

를 피하기 위해(예：Mf척도) 본 연구대상 중 1명의 여

자 청소년을 제외한 72명의 남자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고려한 T-score를 산출하였고 재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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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연구대상에서 얻은 자료에 따라 평균 및 백분율을 구하

였다.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와 재범관련 변인을 알

아보기 위해서 각 변인에 대해 SPSS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통

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1.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

족구조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73명 비행청소년들의 평균 연

령은 17.4±1.5세였다. 남자가 72명이었으며 여자는 

1명만이 포함되었다. 전체 연구대상 중 청소년이 스스

로 인식한 사회경제적 상태가 상, 중상에 해당되는 청

소년은 없었으며 중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17명(23%)

이었고, 하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56명(77%)으로 나

타났다. 직업상태를 보면, 무직인 상태가 36명(50%)으

로 가장 많았고,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25명

(34%)이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2명(16%)

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이 3명이었으며 주유원, 노동, 노

점상, 배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2명씩이

었다. 가족구성상 실부모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38명(52%)이었으며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어 모

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12명(16%)이었고 편부모만

이 존재하는 경우는 17명(23%)으로 이중 편부만이 있

는 경우가 14명으로 편모만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한편 편부모/계부모이 존재하는 구조가 총 6명(9%)이

었으며 이중 편부/계모의 구성인 경우가 2명, 편모/계

부인 경우가 4명이었다. 편부모, 또는 편부모/계부모 

구조 중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21명(91%)이었

고, 부모중 한 쪽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2명이었다

(Table 1). 
 

2, 구속된 청소년들의 범죄 관련 특성 
 

1) 구속의 원인이 된 현 범죄 관련 특성 

범죄의 형태를 보면 단일한 종류의 범죄행위로 구속

된 경우가 64명(87%)이었고, 2가지 종류의 범죄행위

로 구속된 경우가 9명(13%)으로 모두 절도와 도로교

통법위반의 형태로 나타났다. 전체 82건의 범죄 중 각 

범죄행위의 발생빈도를 보면 절도가 36건(44%)으로 가

장 많았고 강도가 12건(15%), 유해물질 및 향정신약물 

사용이 9건(11%) 폭력 및 성폭력이 각각 6건(7%), 

도로교통법위반이 9건(11%), 기타범죄 4건(5%)(사체

유기 1명, 사기 2명, 식품위생법위반 1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공범이 있는 경우는 총 56명(77%)으로 평균 

1.7명(범위：1∼5명)의 공범자가 동반되었다. 전체 연

구대상 73명 중 전과가 있는 청소년은 55명(75%)으

로 나타났다(Table 2). 
 

2) 전과 관련 특성 

총 73명의 연구대상 중 1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55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과 특성을 알아보았

다. 첫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연령은 15.6±1.1세였으며 

전과의 횟수는 평균 2.3±1.5회로 1회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2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3회 이상의 전과

가 있는 경우가 총 25명(34%)으로 나타났다. 전과의 

범죄형태 중 현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행한 경우는 43

명(78%)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초 전과 발생일로부

터 현 범죄 발생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477.6±430.4

일(범위：5∼2034일)이었고 가장 최근의 범죄 발생일

로부터 현 범죄 발생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218.7일±

249.9일(범위：3∼1283일)이었다(Table 3). 
 

3. 재범군과 비재범군간의 인구학적 및 범죄관련 변

인비교 

전체 연구대상 73명 중 석방된 총 65명을 대상으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mily st-
ructure of subjects(N＝73) 

Variables  Number % 

Sex Male 72 99 
Socioeconomic Lower 56 77 

status Middle-lower 17 23 
Occupation Students 25 34 
 Have jobs 12 16 
 Have no job 36 50 
Family structure Natural parents 38 52 
 Parents absent 12 16 
 Single parent 17 23 
 Natural & step  6  9 

  Mean SD1) 

Age(year)  17.4  1.5 
Note：1)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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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여부를 조사한 결과, 첫 면담시기로부터 6개월 경

과된 기간동안 재범으로 인해 입건된 청소년은 19명

(41%)이었다. 재범의 범죄형태는 절도가 10명으로 가

장 많았고 폭력이 4명, 성폭력이 2명, 유해물질사용이 

1명, 기타가 2명이었다. 면담시기로부터 재범일까지의 

평균기간은 93.7±42.8일(12∼154일)이었다.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았으며(t＝

2.04, p<0.05)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χ2＝2.87, p<0.1) 실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역시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χ2＝3.74, p<0.05). 한편 범

죄관련 변인을 비교한 결과,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첫 전과발생 연령이 낮았고(t＝2.51, p<0.05) 범죄형

태가 절도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χ2＝

5.16, p<0.05). 범죄발생시 공범유무에는 두 군간 차이

가 없었다. 전과 및 현 범죄와 동일한 전과가 있는 경우 

역시 재범군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며(χ2＝6.06, p<0.05；

χ2＝6.55, p<0.05) 최근 전과발생일로부터 현범죄발

생일까지의 기간 역시 재범군에서 짧은 경향을 보였다

(t＝1.90, p<0.1)(Table 4). 
 

4. 재범군과 비재범군간의 다면적 인성검사 점수비교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도 척도 3가지와 임상 척도 

10가지 중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척도는 Pa 

척도였다(t＝-3.17, p<0.01)(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청소년들

의 사회인구학적 및 범죄관련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들 중 재범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

었다. 

구속된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 1명을 제외

하고는 모두 남자였다는 사실은 품행장애가 여자에 비

해 남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연구보고21)22)들

에 부합되는 결과이며 기존의 보고에서 남녀 발생률이 

3：1정도로 보고된 것과 달리 거의 모든 대상이 남자

청소년인 점은 본 연구대상들이 품행장애가 아니라 범

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경우로서, 보다 심한 문제

행동을 가진 청소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특성에 관한 이전 

연구23)24)에서 절도 및 강도와 같은 정도가 심한 비행

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의한 경우가 전체 비행행위 중 

93%를 차지했다는 보고와 부합되는 것이다. 한편 전

체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이‘중하’ 이하라고 평가한 것

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저하가 비행의 주요 위험인자가 

된다는 이전 연구보고들25)26)과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구속청소년의 특징 중 두드러진 점은 많은 구속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부정기적인 직업을 

갖거나 무직인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탈락과 비행행위와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들 비행청소

년들의 행동문제가 심각한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Table 3. Characteristics of previous conviction(N＝55) 

 Mean SD1) 

Age of first previous conviction  15.6   1.1 
Numbers of previous conviction   2.3   1.5 
Days from the first previous conviction to present crime 477.6 430.4 
Days from the last previous conviction to present crime 218.7 249.9 

 Number % 

Presence of previous conviction same with the present crime  43  78 
Note：1)Standard devi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present crime 

Variables  Number % 

Pattern of crimea Theft 36 44 
 Burglary 12 15 
 Substance abuse  9 11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law  9 11 

 Violence  6  7 
 Sex violence  6  7 
 Others  4  5 
Presence of acco-
mplice in crime  56 77 

Presence of previ-
ous conviction  55 75 

Note：aIndicated values are numbers and percent 
among total 82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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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존재하여 이러한 행동문제들이 학교에서의 탈

락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낮은 학업

능력과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정내의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탈락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동

기를 상실하고 비행 집단과 어울리게 되면서 범법행위 

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27)28)에서도 학

Table 4. Comparisons of demographic and crime-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repeated offense(N＝65) 

Variables Subjects with 
repeated crime(N＝19) 

Subjects without 
repeated crime(N＝46) Analysis 

Demographic Mean SD1) Mean SD t p 

Age  16.7   1.5  17.6   1.4 2.04 0.04 
 No. % No. % χ2 p 
No. of subjects with low SES  17  90  32  65 2.87 0.08 
Presence of both parents   7  37  29  63 3.74 0.04 
No. of subjects who were attending regular

school   6  32  16  35 0.06 0.5 

Crime-related Mean SD Mean SD t p 

Age of the first offence  14.9   0.9  15.7   1.2 2.51 0.02 
Days from the first previous conviction to

present crime 353.0 370.6 539.9 517.4 1.45 0.15 

Days from the last previous conviction to
present crime 138.9 131.3 274.0 275.6 1.90 0.06 

 No. % No. % χ2 p 
Pattern of present crime(theft)  17  90  28  61 5.16 0.02 
Presence of accomplices in present crime  13  68  38  75 1.60 0.31 
Presence of previous conviction  18  95  30  65 6.06 0.01 
Presence of previous conviction same with

the present one  16  84  23  59 6.55 0.01 

Note：1)Standard deviation 

Table 5. Comparisons of MMPI score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repeated crime 

Scales Subjects with repeated 
crime(N＝19) 

Subjects without repeated 
crime(N＝46) t p 

Validity scales     
L 57.7±12.7 56.6±13.2 -0.300 0.766 
F 53.9± 9.1 51.6±10.7 -0.885 0.381 
K 55.7± 9.9 55.3± 9.6 -0.161 0.875 

Clinical scales     
Hs 52.3± 9.2 53.4± 9.9 0.309 0.759 
D 50.4±10.7 50.5±10.7 0.034 0.973 
Hy 52.3± 9.2 53.4± 9.9 0.437 0.665 
Pd 59.4± 8.4 57.2± 9.3 -0.919 0.364 
Mf 51.7± 6.3 48.8± 8.6 -1.508 0.139 
Pa 57.0± 7.1 50.2± 9.5 -3.174 0.003 
Pt 52.1± 9.7 50.6± 9.4 -0.596 0.560 
Sc 48.5± 9.8 47.9±10.0 -0.212 0.833 
Ma 48.3± 8.2 48.4±10.1 0.049 0.961 
Si 47.1± 8.9 48.2±10.8 0.415 0.680 

Note：Mean±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shown 
Note：L：Lie scale, F：Frequency scale, K：Defensiveness scale, Hs：Hypochondriasis, D：Depression, Hy：Hysteria, 

Pd：Psychopathic deviate, Mf：Masculinity-Feminity, Pa：Paranoia, Pt：Psychiasthenia, Sc：Schizophrenia, 
Ma：Hypomania, Si：Social Intro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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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실패 및 낮은 교육수준이 향후 약물복용이나 비행

을 일으키는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정

상적인 발달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목표의 상실과 건전

한 또래집단과의 단절이 비행 청소년들에서 관찰되어

지는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다29). 따라서 청소년의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적응문제를 일

으키는 청소년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탈

락률을 낮추며 사회에 방치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

역사회내의 여러 기관을 중심으로 선도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구속된 청소년들의 가족구조를 살펴

본 결과, 반수가 넘는 비행청소년이 소위‘결손가정’에

서 성장하였으며 이들 결손가정의 원인으로 부모의 이혼

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비행

과 가정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30)31) 부정적인 가정환경요인 중 

부모의 사망, 불화, 별거, 이혼과 같은 가정의 불안전

성이 비행청소년의 발생의 중요한 유발인자임이 알려

져 있다32)33). 본 연구에서는 정상대조군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족구성상의 결

손이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에 특징적인 것이라고 결론지

을 수는 없지만, 이전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가정의 

불안정이 부모-자녀관계의 악화, 정서적 불안정, 부모로

부터의 지도감독의 약화 등을 초래하여 비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들의 범죄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절도 및 강도행위로 인해 구속된 재산범(property 

crime)이었고 단독범이 아니라 둘 이상의 공범집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속된 

청소년들의 범행 중 많은 경우가 금품탈취를 목적으로 

한 불량청소년집단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임을 시사한다. 

한편 구속된 비행청소년중 75%에서 이전에 1회 이상

의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입건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는 점과 석방 후 6개월 내의 재범률이 30%에 이른다

는 사실은 청소년 비행이 많은 경우 반복적으로 일어난

다는 이전 연구들34-36)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구속 비행청소년들의 단기 예후

와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석방 후 6개월 이

내에 재범을 한 군과 재범을 하지 않은 군간에 사회인

구학적 및 범죄관련 특성들을 비교하였다. 재범군은 비

재범군에 비해 구속 당시 연령이 낮았고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범죄관련 특성으로는 첫 범죄연

령이 낮았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재산범인 경우

가 많았으며 공범자가 적은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

서 재범군에서 보이는 다양한 특징 중 어떤 요인이 가

장 크게 재범여부와 연관되어지는가를 규명하지는 못

했으나 재범군에서 첫 범법행위 발생연령 및 구속 당시 

연령이 낮았다는 것은 비행행위의 지속성과 발생연령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고

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일찍이 

Farrington등37)은 12세 이전에 체포된 경험이 있었던 청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16∼18세, 22

∼24세의 기간동안 적어도 2배 이상의 범죄행위를 저

지른다고 보고하였고 Robins38)는 11세 이전에 반사회

적 행동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던 아동의 경우 성

인기에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2배 이

상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비행의 발생연령과 예

후에 관해 Moffitt39)는 아동기 발생군과 청소년기 발생

군이 각기 다른 경과를 갖는다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

다. 그는, 아동기 발생군은 충동적인 기질과 낮은 지능

과 같은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가정내의 

다양한 문제점들과 작용하여 보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발생시키는 반면, 청소년기 발생군은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수준과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역할의 차

이에서 기인한 정상적인 반항이 또래 비행집단에의 가

담 및 전통적인 권위체제를 거부하는 성격특성에 의해 

비행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비행은 성인기가 되면 

자연히 감소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기존의 

보고들을 고려할 때, 구속당시 연령이 낮고 첫 범법행

위 발생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집중

적인 치료적 개입 및 감독을 요하는 집단이며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청소년 비행의 발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재범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관찰된 요인은 결손가정에서의 성장 및 낮은 사회경제

적 수준으로 이는 비행청소년의 예후인자에 관한 기존

의 보고13)40)41)들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재범군

과 비재범군간에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의 비

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비록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탈락된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점으로 주목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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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으로는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 역시 반

복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을 보

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들이 다니고 있는 학

교를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야간 

및 주간고등학교 등으로 나누어 차이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비

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통제 및 감

독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전과를 

갖게 된 청소년의 경우, 범죄발생 당시에는 재학 중이

었으나 석방 후 학교로의 복귀 및 적응실패로 인해 자

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정규 교육제도에서 

탈락되어 지역사회 내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범법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던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 및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범죄 관련 요인 중 재범군에서 나타난 

특징은 절도범이 많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일까지의 기간이 비재범군에 비

해 짧다는 것으로 이는 재범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보

다 반복적이며 상습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MMPI 척도 점수 중 재범군의 Pa 척

도가 비재범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범군이 비재범군보다 내적으로 억제된 불만, 분노 및 

적대감이 크고 문제의 원인을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을 가능성을 반영해 주는 결

과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 및 유

지가 청소년 자신의 성격적인 요인과 부모의 불화, 이

혼 및 사망,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은 가정내 스트

레스 요인들, 문제 학생들에 대한 관심 및 전인 교육의 

부족과 같은 학교 요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에 용이하

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의 방치, 사회적 혼란, 직업청소

년 및 학교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재활 및 지도부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

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취약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치료 및 교육적 개입과 가정내의 긍정적

인 기능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 학교 

및 지역사회내의 불량 청소년 집단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개입과 선도 등이 각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 하

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정상대조군과의 비교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인

구학적 및 심리적 특성들이 구속된 청소년에 특이한 것

인지를 규명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대부분의 자료가 

범죄기록과 반구조화된 면담결과에서 구해진 것으로 

대상 청소년들의 범법행위 이전의 행동문제나, 임상진

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가정환경 및 성격특성을 보

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체계적인 척도를 사용하

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후를 평

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재범여부만을 관

찰하였고 보다 장기적인 경과를 관찰하지 못했다는 점

과 이들이 갖고 있는 행동문제의 소실여부 및 적응수준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

의 제한점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

행될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정신병리에 대한 구

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비행의 

지속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중요도

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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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DETAINED DELINQUENT ADOLESCENTS  
AND VARIABLES RELATED TO THE REPEATED CRIME 

DURING 6 MONTHS AFTER RELEASE 
 

Sun-Ju Chung, M.D., Won-Sik Kim, M.D., Seung-Hee Koh, M.A., 
Yong-Jin Koo, M.D., Hong-Chang Kim, Dong-Hyuck Suh,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Gachon Medical School, Inchon 
 

Objectives：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detained delinquent adolescents and 
variables related to the repeated crime during 6 months after release. 

Methods：The socio-demographic and crime-related characteristics of 73 detained adolescents 
were evaluated by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police records,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m measured by the MMPI. We also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repeated crime during 6 months after release. 

Results： 
1) Most of detained adolescents had familie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77%) and broken families 
(48%). Sixty-six percent of them were dropped out of school. The most frequent crime pattern was 
theft(49%), and with accomplice(77%). Seventy-five percent of total subjects had the records of previous 
conviction. Of the previous convictions, seventy-eight percent was same with the present crimes. 

2) Subjects with repeated crime during 6 months after release were younger and had higher T-score 
on Pa scale of MMPI than the subjects without repeated crime. More adolescents with repeated crime 
had broken families than those without repeated crime. They also showed the crime-related charac-
teristics of higher percent of theft among crime patterns, higher incidence of previous conviction, 
younger age of the first crime, and shorter crime-free duration from the last to present crime. 

Conclusion：These results of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and the persistence of 
adolescent delinquency would be resulted from interaction of factors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By the comparison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repeated crime, it was found that 
familial dysfunction, younger age at first crime, presence of previous conviction might be the risk 
factors for repeated delinquency. To prevent repeated crime of delinquent adolescents more effectively, 
early therapeutic interv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help adaptation in school and 
community would b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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